
인천 동양화학 주변 토양오염 심각
인천녹색연합 , 폐석회 수백만톤 방치 오염 … 정밀조사·대책 요구

인천시 남구 학익동 동양제철화학이 수백만톤의 폐석회를 방치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으로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근 토양도 심하게 오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4월19일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라인 기계설치를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

던 중 폐석회 침출수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동양제철화학 폐석회가 빗

물 등에 씻겨 흘러 내려온 것으로 판명됐다 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를 쌓아놓은 곳과 공사장은 불과 2m 거리이고, 성분도 폐석회 침출수와

같게 나왔는데도 동향제철화학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 주장, 동양제철화학과 관계 당국은 인근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대책을 세우라 고 요구했다.

한편, 1980년대부터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소송을 진행하고 습지·야생동물보호·물 문제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일본변호사연합회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 19명이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4월19일 한국에 왔다.

일본 환경 변호사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습지보전을 위한 한-일 법률워크숍 에 참석해 두

나라의 습지에 대한 연구와 보전활동을 놓고 토론을 했다.

일본은 최근 30년 동안 간척으로 습지의 40%가 사라지는 등 간척과 매립, 댐 건설 등 공공사업이 자연파괴

와 도로공해 같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공공사업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재평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 변호사들은 4월23일까지 새만금과 화옹호, 시화호 등 한국의 간척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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